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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엄사상과 아미타신앙의 조화

부석사 가람은 하나의 완결된 통일성

의 유기체에 가깝다. 지형과 건축, 불교

교리, 서사의 맥락들이 긴밀하게 통합되

어있다. 부석사가람경영에발휘한절묘

한 지혜는 무엇보다 입지선정의 탁월한

안목에있을것이다. 국토의등뼈백두대

간은 태백산에서 몸을 비틀어 서남으로

아스라이 내달려 소백산의 연봉들로 굽

이친다. 비로봉, 연화봉, 도솔봉 등등, 그

연봉들은 이름에서부터 불교세계관을

반영한다. 불국의 연봉들을 안산(案山)

으로 삼은 부석사는 첩첩산산 소백산의

봉우리들을 담대히 끌어들여 무한히 확

장된법당마당으로경영했다. 수준높은

안목으로 산지지형을 탁월하게 재해석

하여 화엄교리와 극락정토 구품세계를

대담하게구현했다. 

부석사 가람경영에 구현된 불교교리

는〈60화엄경〉의 7처 8회 34품에 따른

‘십지론(十地論)’, 혹은〈관무량수경〉에

바탕을 둔 구품왕생 극락정토사상으로

해석한다. 〈화엄경〉의 세계는 비로자나

불의 연화장세계이고, 〈무량수경〉등 정

토신앙은 아미타여래, 곧 무량수불의 극

락정토세계다. 그런데 부석사를 창건한

의상스님의 화엄사상은 아미타신앙과

조화를 이루는 특징을 갖는다. 의상스님

이 출가한 경주 황복사 삼층석탑에 봉안

한 순금제 아미타불상, 낙산사에 전해지

는 관음신앙 등에서 화엄사상에 흐르는

아미타 극락정토 신앙의 바탕을 읽을 수

있다. 일승의 입장에서 아미타 극락정토

는 화엄의 연화장세계와 원융 상즉하는

것으로 이해한 것이다. 그것은 극락정토

가 타방세계에 실재하는 불국토가 아니

라 깨달음의 세계, 곧 중생의 마음속에

있다고보았기때문이다. 그에따라의상

스님의 화엄학은 아미타신앙의 바탕 위

에 새로운 화엄사상을 조화롭게 통합한

일승아미타불의특징을갖게되었다. 그

사상의 특성은 부석사의 건축조영에 그

대로반영되었다. 

부석사의 조망과 축선들이 광대무변

의 파노라마로 펼쳐진 소백산 능선의 비

로봉, 연화봉, 도솔봉 등을 끌어안아 아

미타여래 극락정토와 원융을 이룬 화엄

의연화장세계를구현하고있다. 그장면

은 마치〈화엄경〉‘화장세계품(華藏世界

品)’에서 큰 연꽃 안에 금강륜산(金剛輪

山)이한바퀴둘러쳐있으며, 그안에무

수한 불국 세계종(世界種)이 있다고 설

법한장면을연상케한다. 광대한스케일

로 펼쳐진 소백산 자락의 산봉우리들을

교리체계와 거시적인 통일을 이루게 한

참으로 놀랍고도 대범한 발상이 아닐 수

없다. 

석단과 계단, 프레임의 다양한 변주

가람경영에서 나타나는 높은 축대의

구성 역시 화엄계 사찰의 특성에 가깝다.

불국사나해인사, 범어사, 구례화엄사등

화엄종찰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다. 높

낮이가 다른 축대로 경사진 산지지형을

기승전결 형식으로 경영해나가는 특성을

갖는다. 건축장치들의 조영과 배치들도

대단히 창조적이며 탁월하다. 석단과 계

단의중첩, 반복, 굴절등을통해수직, 수

평, 사선이동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

유도한다. 계단을 오르게 하고 평지에서

숨을돌리게한다. 게다가틈틈이건축프

레임의 다양한 변주를 통해 능수능란하

게공간을열고숨겨둔다. 프레임너머공

간에 대한 심리적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

해서 자연스러운 동선으로 유도하는 대

목은 기발한 연출에 가깝다. 경사진 지형

에 장치한 계단이나 프레임, 시선의 굴절

을 통해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해석하

여이끌어간다. 가파른경사길을물흐르

듯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심리를 다루는

능력이 감탄할 만하다. 자연, 종교, 지형

을 통합하고 아우르는 전지적 가람 경영

능력은 무량수전에서 대미를 장식한다.

자연과 교리를 일체화한 거시의 안목에

서 건축가구의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건

축미학의 완결성이 결집한 공간이다. 무

량수전은 부석사 모든 지형해석의 결절

점이면서 성스러운 교의가 현현하는 상

징성소, 곧히에로파니(hierophany)다.

역학의 구조 미학과 수리적 비례 미학

무량수전은 뼈대의 건축이다. 가구식

결구의 역학성을 그대로 노출해서 목조

건축의 구조적 아름다움이 진솔하게 드

러난다. 색채나장식을절제한직선의뼈

대에서 가식 없는 윤리의 미의식을 느낄

수있다. 장식성의세부요소는절제하면

서 정연한 논증처럼 체계의 조화로움을

추구한다. 인체의뼈대같은위상학과역

학의 필요성만으로 결구한 간결함 속에

서도 통일된 숭고한 힘이 흐른다. 역학

공간의 경영에 고전주의의 질서와 비례,

균형의덕목을갖추고있기때문이다. 비

례와 균형의 안정감은 수리비율, 대칭,

착시효과에 대한 교정 등으로부터 파생

한 미감이다. 무량수전 평면비례에 나타

나는 수리비율은 황금비에 근사한다. 무

량수전의 평면구성은 정면 5칸(18.7m),

측면 3칸(11.6m)의 규모로 이뤄져 있다.

측면 세로를 1로 보았을 때 정면 5칸 가

로의 값은 1.62로서 황금비 1.618로 나타

난다. 무량수전의 높이도 측면의 길이와

거의 같은 11.7m이다. 무량수전을 입방

체로 보았을 때 가로: 세로: 높이의 비가

1.618: 1: 1의 비를 가진 대단히 안정된

황금비의 구도를 보인다. 무량수전에서

느끼는 비례의 안정감은 건축에 내재된

수리적비례, 곧황금비의체감에서비롯

함을알수있다. 

무량수전의 내부는 목조건축의 뼈대

미학이 돋보인다. 수직과 수평, 사선의

건축부재들이 중첩, 대칭, 반복 등의 질

서정연한 짜임으로 공간 속의 공간으로

분할하고 심층화 한다. 연대하고 분화해

서 중중무진의 법계우주를 구현하고 있

다. 아미타불(무량수불)은 협시보살 없

이 독존으로 서쪽에 모셔 동향으로 바라

보게 했다. 서방 극락정토에 상주하시는

아미타불의 교리에 따른 배치임을 알 수

있다. 내부 고주의 수직 열주들과 가로

부재들로 형성되는 프레임의 중첩 속에

바라보게 함으로써 숭고함의 깊이를 극

대화한다. 그런데왜무량수전의아미타

불은 보처보살도 없이 독존으로 계시는

것일까? 1054년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하

는〈부석사 원융국사비문〉에 그 대목이

나온다. 

“일승(一乘) 아미타불은 열반에 드는

일이 없으며, 시방정토를 체(體)로 삼고

생멸상이 없다. (중략) 그런 까닭에 보처

보살을 조성하지 않으며 탑도 세우지 않

으니이것이일승의깊은뜻이다.”

일승법이라는 것은 곧 깨달음에 의해

부처가 되는 것이다. 그 궁극적인 한 길

만을 제시하므로 소승의 아라한도, 대승

불교의 상징인 보살도 조성하지 않았다

는 뜻이다. 또한 열반에 들지 않고 생멸

상이 없으므로 열반에 든 석가모니를 모

신석탑도조성하지않았다는것이다. 일

승법의 화엄사상이 근원에 깔린 독특한

아미타정토신앙으로이해할수있다. 

고귀한 거룩함과 적멸의 아우라

무량수전의 내부천정은 건축부재들을

생김 그대로 노출한 연등천정이다. 기둥

과 대들보, 도리, 서까래, 대공 등 골조를

이루는나무들이더불어숲을이룬다. 수

직과수평, 사선들이공간을지배하듯종

횡무진 한다. 보와 도리 등 핵심 부재들

을선분처럼비교적짧고곧은부재로충

당함으로써 초공이라든지 짧은 장여, 뜬

창방 등 다양한 보조 보강재들이 뒤따르

고 있기 때문이다. 가장 간결한 선 형태

의 부재들이 짧고 단단하게 결합하여 구

조역학의 힘과 아름다움을 연출한다. 그

것은 마치 에펠탑 같은 철골 구조물에서

평면이 사라지고 대신 무한한 공간의 짜

임과 골조미를 드러낸 것과 같은 이치일

것이다. 건축부재의 길이, 굵기, 무게감

에 다채로운 변화와 강약의 악센트를 준

것이 무엇보다 인상적이다. 길고 짧은

것, 굵고 가는 것, 무겁고 가벼운 것 등

상대성의 형상들이 엮이고 결구되는 모

양에서 산조가락의 미묘한 장단을 느끼

게 한다. 직선의 뼈대로 리듬 갖춰 정교

하게 조영한, 노동집약의 장인정신이 밴

설치예술에 가깝다. 내부의 단청은 뇌록

색 가칠이나 긋기단청에 머문다. 단청을

통한 색채 장엄보다는 역학성 구조미로

써조형의의장미를대신한다. 서양의고

딕건축이 그러하듯이 구조역학을 통해

종교의거룩함에다가가고, 또신심을이

끌어낸다.

질서정연한 직선의 뼈대들은 하중을

분산하고 대동의 연대를 구축하면서 전

기회로처럼 내부 에너지를 실어 나른다.

특히 내부에 일렬로 이어지는 고주(高

柱)의 행렬은 고딕성당의 내부처럼 열주

의 수직행렬이 공간의 엄숙함과 깊이를

자아낸다. 열주들은 공간의 깊이를 심화

함과 동시에 아미타불께서 계신 곳으로

강한방향성을암시한다. 열주의긴흐름

이 이어지는 서쪽방향으로 세로 기둥의

프레임 속에 바라보게 함으로써 깊은 공

간에 적멸로 계신 고귀한 거룩함을 예경

하게 한다.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취하고

계신 진금색의 아미타불은 높이 2.8 m에

이르는 흙 재질의 소조(塑造)불상이다.

석굴암 본존불만큼이나 엄중하고 근엄

한상호를가지셨다. 다포를치밀하게짜

올린 중중무진의 아(亞)자형 닫집과

3.8m 높이의 금빛 광배는 부석사 경영의

전지적 관점이 어디로 귀의하는 지를 유

감없이 보여준다. 아미타불의 거룩한 상

호와찬란한광배에대체될수없는숭고

한아우라가흐른다. 무량수전뼈대의미

학 내면에 극락정토의 연꽃에 화생하고

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. 극락정토는

사람 저마다의 청정한 마음이 경영한 것

이니, 무량수전은 누구나의 마음자리에

있을것이다. 〈끝〉

자연과교리의원융으로구현한극락정토

노재학의

한국산사의장엄세계

부석사 무량수전12

〈사진작가〉

무량수전에담긴교리와차경으로경영한소백산연봉들. 독존으로모신아미타불. 무량수전내부.

무량수전은색채장엄보다는역학성의

구조미로써조형의의장미를대신한

노동집약적장인정신이밴설치예술

2015년부천시의‘아름다운건축물선정’
●주 변 : 500m內 서울항동지구,부천옥길지구,

현대아파트 단지 등 22,000세대+
●위 치 :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202-1, 

서울 경계 115m
●대지158평,건물93평,사유지처럼쓰는땅400평이상
●양도가액 : 35억

연락처 : 010-4500-9095

동산불교대학·동산불교대학원에서는 새로 출판
된 <범본 한글 옮김 근본육부 경전정선“붓다의
가르침”>을교재로하여경전강독법회를엽니다.

최봉수교수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와 서강대학교
종교학과에서 불교원전을 중심으로 불교 사상을
강의했으며, 팔리어를 중심으로 하는 원전 번역과
학술적연구와저술활동을하고있습니다.


